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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제품 안전인증 부담 완화된다
- 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(안) 업계 소통

- 모델 구분 단순화,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, 재사용 우모·수입연월 표기 허용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

(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)의 개정(안)을 11월 15일(수)부터 행정예고

하고,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같은 날 오후 

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하였다.

  * 온라인 중계: 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(KATS_Korea)

이번 안전기준 개정(안)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

제기되었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 유아용 섬유

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

제품 분류를 단순화*하고,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

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

하여,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하였다. 

  * 기존 10개 분류를 6개로 통합(신발류,모자류→외의류, 장갑류→중의류, 양말류→내의류)

아울러, 동물복지,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‘재사용 우모’

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수입제품의 경우, 

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하였다.

  * 재사용 우모 :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(조류의 털)

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

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(kats.go.kr)와 산업부 홈페이지(motie.go.kr)을 통해 

`24.1.13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.

진종욱 국표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,“앞으로도 

업계 의견에 귀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면서,“동시에 소비자가 

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오재철 (043-870-5410)

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김용석 (043-870-54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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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가정용·아동용·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주요 개정 내용

□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및 제품 구분 단순화

 ㅇ (현행) 섬유제품 구분(예. 외의류, 중의류, 내의류 등), 조성 섬유 및
색상에 따라 모델 구분 중

ㅇ (개정) 세분화된제품구분(10개)을단순화(6개)하여동일모델인정범위확대
< 현 행 > < 개정안 >
10개 구분

→

6개 구분
외의류 외의류 (+ 신발류, 모자류)
중의류 중의류 (+ 장갑류)
내의류 내의류 (+ 양말류)
침구류 침구류
신발류 가방류
양말류 신생아용품
장갑류
모자류
가방류

신생아용품

□ 아릴아민 시험방법 개선

 ㅇ (현행) 아릴아민 시험 방법으로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, `21년 개정되며
기기분석 절차가 늘어나, 시험 소요 비용·기간이 2배 가량 증가 예상
* 기기분석 절차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, 시험 비용 증가 불가피

ㅇ (개정) 정부 R&D 과제를 통해 절차가 단순한 시험방법을 개발하여
안전기준에 적용함으로써 시험소요비용및기간등현수준유지

□‘재사용 우모’표시 가능

ㅇ (현행) 동물복지, 지속가능 패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
‘재사용 우모’ 용어 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, 표시 근거 미비
* 관련 표준에 따라 표기할 수 있으나, 재사용 우모는 표준 적용범위에서 벗어남

ㅇ (개정) 안전기준에서 ‘재사용 우모’ 개념을 정의하고, 사용시 재질
및 혼용율 표시, 제품 분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

□ 수입연월로 제조연월 대체표기 가능

ㅇ (현행) EU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, 제조연월을 표시사항으로 규정

ㅇ (개정) 수입제품의 경우, ‘제조연월’을 나타내는 표시를 ‘수입연월’로
대체 표시하여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


